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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인도 IT 산업은 지난 10여년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 50배를 넘는 고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인도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전세계 IT 산업의 지
형을 변모시키고 있음.

▣ 인도가 I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앞서는 이유는, 첫째, 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관련 법을 정비하고, 전국 곳곳에 소프트웨어 기술단
지를 설치하였고, 둘째,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IT 전문 인력의 조직적 육성을 통하여 뛰
어난 기술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됨으로써, 세계 IT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을 인도인들
이 선점했으며, 셋째, 완벽한 영어 구사력과 IT 선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응하는 데 용이하였고, 넷째, 국내 시장이 소규모 IT 기업의 생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됨.

▣ 향후 인도는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IT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선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인력 교류 , IT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하드웨어 분야의 협력 강화 , IT 산업을 매개로 한 외자유치의 가속화 등을 통한 제2
의 도약으로 부동의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임.

▣ 최근 인도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은 현재 일부 하드웨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우
리나라의 IT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세계
적 경쟁력을 유지·확대·강화시키기 위한 인도 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

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인도는 인도 정부의 의지, 시장 자체의 절대적
규모, IT 산업내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보완의 시급성 등으로 IT 하드웨어의 큰 시
장으로 인식되는바, 향후 우리 기업은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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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IT 산업의 발전과 현황

가 . 인도의 정보기술 (IT) 산업과 인도 경제

□ 인도의 IT 산업은 해마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001/ 02 회계연도1)에 인도 IT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43%의

신장세를 기록하였음.

- 금번 회계연도에는 공공조달을 비롯하여 통신, 정부 및 금융부문의 인프라 개선

에 힘입어 IT 산업의 총 매출액이 120억 달러(인도화 약 2천 610억 루피)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됨.

<표 1> 인도 IT 산업의 성장도(총매출액 기준)

(억 달러)

연 도 1994/ 95 1995/ 96 1996/ 97 1997/ 98 1998/ 99 1999/ 00 2000/ 01 2001/ 02

금 액 20.4 28.8 38.0 50.3 na 60.4 83.9 120*

주 : * 추정치임.

자료 : 인도 정보통신부 外

□ 인도 IT 산업이 인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0/ 01 회계연도에 인도 IT 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의 경

우, GDP의 1.7%, 총수출액 중 16% 이상을 차지하였음.

- 인도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동 산업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

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각 GDP의 7.7%, 총수출의 35%에 달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나 .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 1990년 중반부터 인도는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소프트

1)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2001/ 02 회계연도는 2001년 4월 1일부
터 2002년 3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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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와 IT관련 산업이 인도 경제 전반을 주도하며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부상

하였음.

-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0년 중반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하에 집중 육성된 이후, 매년 50%에 가까운 빠른 성장을

이룩하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음.

2002년 3월 기준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52만 명 규모이

며, 이 중 순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 17만 명, IT 응용서비스 분야에

11만 명, 나머지 22만 명이 고객사에 파견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음.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의 총 규모는 2001/ 02 회계연도에 101억 달

러(4,800억 루피)로, 1990년에 2억 달러에도 못 미치던 산업의 규모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51배 확대되었음.

2001/ 02 회계연도 내수는 27억 달러로 1989/ 90 회계연도의 9,700만 달러보다

28배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전세계 90여 개 국으로의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총 85억 달러에 달해 동 기간 중 무려 85배의 수출신장률을 기록하였음. 인

도 소프트웨어산업 수익의 75%는 수출로부터 비롯되고 있음.

<표 2>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합 계 내 수 수 출

1989/ 1990 197 97 100

1994/ 1995 835 350 485

1995/ 1996 1,224 490 734

1996/ 1997 1,755 670 1,085

1997/ 1998 2,700 950 1,750

1998/ 1999 3,900 1,250 2,650

1999/ 2000 5,700 1,700 4,000

2000/ 2001 8,260 1,960 6,300

2001/ 2002 10,100 2,700 8,500

자료: South Asia Developm ent & Cooperation Report 2001/ 02,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N 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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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매년 30% 이상의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출을 확

대함으로써 2008년까지 500억 달러 수출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계획임.

<표 3> 인도 소프트웨어 매출규모와 전망

(억 달러)

구 분 2001/ 02년 2008년 목표 증가세

소프트웨어 매출액 101 870 9배

- 수출액 85 500 6배

- 내수판매액 27 370 14배

자료 : NASSCOM

□ 이처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IT 산업은 인도를 뛰어 넘어

전세계 IT 산업 열풍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 있음.

-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인도는 현재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

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기술수준을 인

정받으며 IT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음.

인도 기업들은 특히 은행, 보험, 증권, 금융 및 회계 등의 소프트웨어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2001년 3월 기준으로

250개 기업이 ISO 9000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음.

- 특히 IT 산업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인력의 양산 및 효율적 활용은

인도 IT 산업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인도는 매년 세계적 기술수준을 보유한 상당수의 IT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

여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시차를 이용한 교대작업을 수행

하는 등 선진국과 효율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특히 IT응용서비스(IT Enabled Services,

ITES) 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 산업임.

- IT 응용서비스 산업인 back-office operations, 의약처방을 비롯한 콜센터(Call

Center)2) 운영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약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임.

2)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검진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외부의 저렴한 콜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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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T 응용서비스 성장(매출액)

자료 : NASSCOM

다 . 기타 분야

□ 하드웨어

- 인도의 하드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아직 발전수준이 낮음. 완제품

및 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

합작생산, 기술도입을 매우 선호함.

- 최근 하드웨어 시장은 소비자층이 늘면서 규모가 확산되고 있어 1999/ 00 회계

연도에는 각 품목 별로 23%에서 104%까지의 신장율을 기록하였음.

2000/ 01 회계연도에는 하드웨어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도 국내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며 이 분

야 기술수준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특히 LAN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인도내 주요 ISP로부터의 LAN 수요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콜센터를 비롯한 IT 응용산업의 확대로 향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산업도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크게 발달한 수준은 아님. 예를 들

용역 형식으로 검진 내용 기록을 위탁함으로써 인력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임. 최근에는 의료
를 비롯, 컨설팅, 고객관리 등으로 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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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도 인터넷 사용 인구는 100만에 그쳐 1,000만인 중국의 1/ 10 수준으로

크게 뒤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는 I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

축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정비하고 민간의 참여

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2001년 2월 유럽-남인도-싱가폴-환태평양망에 해저 광케이블 접속을 완료, 유

럽, 아시아, 미국을 망라하는 통신망을 구비하게 되었음.

라 . 인도가 IT 산업에서 앞서는 이유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IT 육성 정책의 성공

- 인도정부는 IT 법령을 이미 제정해 놓음으로써 전세계에서 사이버 법률을 가

진 12개 국가 중의 하나임.

- 인도정부는 1960년 후반부터 고등기술교육, 연구개발(R&D), 통신 네트워킹, 기

초 과학교육에 대해 투자해 왔음.

- 인도 정부의 주요 IT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음.

인도 정부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하에 IT 전담 부서(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를

두고 있으며 1998년에는 IT 및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발족, 이

분야 최적의 성장을 달성하고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도록 함.

IT분야에서의 기업인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중소기업은행은 지금까지

10억 루피의 국가 벤처기금을 조성해왔으며, 민간과 외국인의 벤처자금도 IT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자금 활용에 적극적임.

인도의 실리콘 밸리인 방갈로르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소프트웨어 기술단지

' (Softw are Technology Park of India, STPI)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기업들

에게 초고속 데이터 전송 links를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세제

혜택, 통관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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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3억 9천만 달러의 IT 산업생산 매출액을 시현한 이후 인도 정부는

방갈로르 및 하이드라바드 등 일부 주에 조성되어 있던 IT Park를 다른 지역

에도 확대 조성키로 하는 등 IT 산업을 21세기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 적극 육성하고 있음.

IT 산업의 잠재력과 IT 전문인력의 훈련 및 재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

부는 2000년에 280만 루피를 IT 교육에 별도로 할당하였음.

또한 인도 정부는 IT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무관세, 소득세 면세 구역, 그

리고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인도 저작권법 개정 등 일련의

산업진흥 정책을 도입했음.

□ 양적으로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 인력

- 인도는 45만 명의 IT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과반수가 경력

5년 이상의 숙련 인력임.

- 인도공과대학(Indian Institu te of Technology, IIT)를 비롯한 230여 개의 종합

대학 2,100여 개의 컴퓨터 관련학과와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12만 명

의 IT 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 이들 중 매년 4 ∼ 5만 명 이상이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 기술자 중 30 ∼ 40%를 인도인으로 충당하

고 있음(미국의 취업비자인 H1B 비자 중 85%가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에 발부

되고 있음).

- 인도 기술인력의 연봉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볼 때 50% 이하임. 하지만 이

연봉 수준도 인도 내에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연수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므로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몰리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 세계 각지로 진출해 있는 해외 인도 IT 인력과의 입체적 교류가 가능함. 인도

IT인력들은 미국, 유럽 등 IT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함

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남. Y2K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세계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공동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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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기업들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방갈로르 등 인도 IT 기지들은 선진

국 IT 거대기업의 하청공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2001년도 Fortune지 500 대

기업 중 400개 기업이 인도에서 소프트웨어를 아웃소싱 중임.

□ 세계 수준의 인도 기술인력과 기업

- 완벽한 외국어(영어) 구사력, 의사 소통 문화, 문제 해결 중심의 대학 IT 교육,

탁월한 팀 위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 인도는 세계 시장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세계화된 인력을 보유함.

- 미국식 개발 체계와 교육 훈련을 도입하여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이 가능함.

프로젝트 기획/ 개발/ 시험/ AS에 SEI-CMM기법을 적용하여, 현재 CMM

level-5를 취득한 전세계 52개 사 중 38개 사가 인도회사임3).

- 그리하여, 현재 MS, Oracle, CA 등 주요 IT업체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을 대행하고 있음.

□ 상당한 규모의 인도 국내 시장

-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시장은 최근 매출, 서비스, 제품 부문에서 괄

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옴. 방대하고 자유로운 국내 시장은 인도 IT 기업의 경

쟁력을 높여주며 수익의 기본 원천이 되고 있음.

- 인도 국내시장은 2001년 2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

산화, 전자정부, e 뱅킹, 전자상거래 등의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짐.

마 . 인도 IT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전망

□ 인도는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주

력할 계획임.

3) ISO 9000은 SEI-CMM과 비교시 level 3 단계에 해당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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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IT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인도는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 인력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국제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IT 분야의 성공의 열쇠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 현지의 IT 교육기관의 규모도 계속 확장할 것임.

□ 선진국 및 선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교류

- 인도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가에 공급하는 IT서비스의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IT분야에서 유리한 글로벌 공급기지를 선점하기 위해 인도와 해당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사절단을 교류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기업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선진 기업들은 저가의 고품질 소프트웨어 공급처를

확보하고 비즈니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인도를 찾고 있으며 인도 기업 역시 선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강화하고 있

음.

□ 하드웨어 분야의 협력 강화

- 인도는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 등

여러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인도가 하드웨어 분야에서 경

쟁 상대로 떠오르기보다는 보완의 차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하드웨어 시장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제통계협회(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

도의 정보통신 시장은 최근 연간 약 34%의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으며,

2002/ 03년경에는 시장규모가 6억 6,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통신사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인도는 최근 통신근대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1년 말 기준 3.5%였던 전화가입율을 200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2001년 말 유선 및 무선 가입자수는 3,500만 명 및 500만 명 등 4천만 명 수

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1억 명, 2010년에는 각각 2억 명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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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망임. 특히, 인도정부에서 지방 및 농촌지역의 전화보급율 확대방안으로

2001년초부터 농어촌 무선통신망(Wireless in Local Loop, WLL)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CDMA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보급이 급속

히 확산될 전망임.

인도 내에서 휴대폰에 대한 수입관세가 50%를 넘는 데다 휴대폰이 유럽 주

파수 방식인 GSM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

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했음. 그러나

2001년부터 CDMA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 시스템 보급을 시작하고 있어 향

후 우리 기업의 동 시장 진출이 매우 유리하게 되었음.

□ 인도는 IT 산업 유치를 외국인투자 확대의 중요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음.

□ 인도의 IT 산업 역시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고전했으나, 2002

년 1/ 4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세계의 다국적 IT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IT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도 업체들을 대거 아웃소싱하고 있어, 동 분기 소프트

웨어 업체 Infosys 등을 중심으로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게다가 올 상반기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교전이 잇따르는 등 파키스탄과의 정

치, 군사적 갈등이 불거져 인도 IT업계가 다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향후 인도 IT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게됨.

- 인도의 소프트웨어 무역협회(NASSCOM)는 2002/ 2003 회계연도 인도의 IT 소

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2001/ 02년 101억 달러에 이어 123억 달러의 매출

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의 하드웨어 산업도 2001년도의 부진을 딛고 꾸준히 성장, 2001/ 2002 회

계연도에 11% 성장하였고 올해는 더욱 판매가 늘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으로 보임. 특히 소도시에서 하드웨어 제품 판매액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6% 증가하였음. PC의 경우, 올 예상 성장률인 12%를 초과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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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 정부는 향후 8년간 1000명당 20명 꼴로 PC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이는 1,600억 달러의 투자와 4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

으로 예상됨.

- 올해 인도 IT 산업 전체는 특히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물량을 중

심으로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IT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될 것임.

□ 인도 IT 소프트웨어 산업은 10여 년간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구축하여 옴으로써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이러한 인도 IT 산업의 성장은 인구, 자원 등 기존 인도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

실현에의 가능성을 열어, 향후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한·인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가 . 한·인도 경제협력의 현황

□ 1973년 수교 이후 한국과 인도는 양국 관계증진에 필요한 일련의 협정체결로

정치경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왔고, 1990년대 들어 인도의 경제개방이 본격

화되면서 이전에 비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성과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1993년부터 한 인도 교역은 인도의 경제자유화정책 추진 초기에 비해 증가하

였으나, 1996년 이후 매년 총 교역량 20-25억 달러 , 무역수지는 2-3억 달러

수준에서 소폭의 증감세를 반복하면서 흑자기조를 유지해왔음.

- 200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나, 對인도 수출은

오히려 6.2% 증가한 14억 7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상대적 호조를 보였음. 그러

나 2002년 1-7월 중 인도의 수입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對인도 무역수

지는 3천 1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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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7

무역수지 575 328 201 214 1,062 594 341 302 - 31

수 출
1,160

(- 35.7)
1,126

(- 2.9)
1,177
(4.5)

1,150
(- 2.3)

1,668
(45.0)

1,362
(- 18.3)

1,326
(- 2.7)

1,407
(6.2)

732
(- 18)

수 입
585

(11.7)
798

(36.6)
976

(22.2)
936

(- 4.1)
606

(- 35.4)
768

(26.6)
985

(28.2)
1,105
(12.3)

763
(12.9)

주: ( )는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그러나 세계경제의 전반적 회복세 및 인도경제의 회복전망에 따라 2002년 무

역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휴대폰 등 통신기기, 컴퓨터 등 신종 주력품목의 경우 인도시장에서 초

기진입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시장확대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향후

對인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건수 및 금액 면에서 그 동안 누적치

를 상회할 정도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인도의 5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건수 및 금액 면에서 부진함 .

<그림 1> 연도별 對인도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 인도에 대한 투자는 과거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등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원

가절감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인도의 시장잠재력을 인

- 11 -



식하여, 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확대되었음.

- 한국은 인도의 제 5대 투자국으로 2002년 7월말 누적기준 투자건수 및 금액

(실행기준 총투자)은 각각 97건, 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9년부

터는 투자규모가 1994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음.

또한 2002년 5월 인도 상공회의소(FICCI)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현

실화된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매우 낮아 승인액 대비 투자액의 비율은

21.5%에 머물고 있음 .

□ 이와 같이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모두 부진하므로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분야의 모색과 구체적 협력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나 .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 인도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제적 폐쇄적 요소의 잔존, 인프라

스트럭쳐의 미비 등이 한국의 對인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의 2001/ 02 회계연도 최고관세율은 30%이며 대부분의 제품이 20-30% 정

도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여기다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 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할 경우 최고 실질관세율이 50∼ 60%에 달함 . 복잡한 조세체계도

인도 진출의 장벽이 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지난 1992년 반덤핑제도의 시행 이후 10년간 17개 한국산 수입

품목 (대부분 섬유·화학제품 )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였는바, 이는

총 60여 건의 반덤핑 사례 중 25%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서 對한국 수입규제

의 심각성을 나타냄.

□ 양국이 지닌 지리적 이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인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

어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진출시의 거점 및 對선진국 우회수출 기지

로 활용가치가 높음.

EU,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GSP 향유 및 호의적 쿼터 배정 등으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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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장벽의 우회적인 루트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우리 나라는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와 북미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서 인도가 이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함.

□ IT 산업과 같은 양국 산업의 보완적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의 양과 질적인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인도 경제는 정보기술 (IT)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동 산

업을 활용한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향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임이면서도 세계적 기술수준을 지닌 다수의 IT 산업 전

문인력을 보유(미국에 이어 세계 2위), IT 산업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도 매년 5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의 수출액을

현재의 62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IT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인도에서 IT 산업은 대부분이 예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진출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기업 진

출에 유리한 분야임.

3. 한·인도 IT 산업의 협력 가능성

가 . 한국의 IT 산업

□ 한국 경제에서 IT 산업의 비중

- 한국에서 IT 산업의 견실한 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

화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명실공히 미래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천으로 평가

되고 있음.

IT 산업이 GD 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9.35에서 2001년에는 12.1%

- 13 -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T 산업이 GD P 증가 기

여분은 1990년의 4.5%에서 2000년에는 5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IT 분야 무역수지 흑자는 다른 분야의 적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역할을 했

음. 2001년 IT 산업의 수출액은 384억 달러이고, 무역수지 흑자는 106억 달러

였으며, IT 무역에서 얻은 흑자액이 전체 흑자액보다 13억 달러 더 많았음.

□ 우리 나라 IT 산업의 교역과 국제화

- 국내 IT 산업은 내수 부진 시에도 해외시장의 호조로 성장이 가능한 반면 해

외수요 침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IT 수출은 기업 IT 투자의 핵심인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낮은

반면 IT 소비재 및 관련 부품에 편중되어 있어, 해외의 민간 IT 투자가 본격

적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기회복 하에서 수출 증가가 가능한 이

점이 있음.

IT 수출의 지역 편중도는 해외 IT 시장의 지역별 비중을 반영하고 있어 큰

우려사항은 아닌 반면, 주력 수출품목에서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차

세대 수출품목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국내 IT 산업은 주요 IT 생산품목이 곧 핵심 IT 수출품목임에 따라, 수

출증대 없이는 고성장이 불가능함. 결국 IT 산업의 수출이 전체경제의 성과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의 IT 산업(제조업)의 세계생산 점유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낮

아졌으며 중국에 뒤지기 시작하였음. 이듬해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2000년에 4.5%로 중국의 6.0%에 미치지 못하며, 현재 중국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격차는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한국은 수출의 경우 2000년 657억 달러로 대부분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

치 제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이전까지 반도체, 전자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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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한된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세계적인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컨

텐츠, 서비스 등 신경제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나 . 한·인도 IT 협력의 가능성

□ 한국과 인도는 90년대 들어서서 지식기반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IT 산업 발전

을 적극 추진한 결과, 양국이 국제적으로 선망 받는 IT 강국으로 발돋움하였

음.

□ 특히 한국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에 강점을 갖고 있음.

- 한국은 전체 인구의 5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00명중에 44명이 PC를

보유하고 있음(1996년의 630만대=>2001년의 2,000만대).

- 이동통신기기 CDMA 서비스가 1996년 상용화된 이후 CDMA 2000-1x 등 세계

적으로 선두를 기록해왔으며, 2002년 3월 현재 휴대폰 가입자는 3,000만이 넘어

국민의 63.8%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한국의 IT 분야 제조업은 특히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및 주변기기,

LCDs, Digital TV 등에서 앞서 있음.

- IT 분야는 여전히 한국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한국정보인

프라(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KII)는 2000년까지 144개의 주요 지점

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했으며, (무선)통신가입서비스 개선을 위해 ADSL, LATV

네트워크, ISPN, 무선서비스 및 위성서비스를 보다 강화 및 개선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음.

- 많은 한국기업들은 IT 관련 인적 자원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

간에 한국 내에서 IT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인도 IT 인력은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IT 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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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는 21세기 IT 세계를 선도함에 있어

양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한국산 하드웨

어 산업간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 3국 공동진

출 등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나라는 지난 10월 인도 IT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

며, 한편 최근 인도의 상당수 IT 인력이 미국의 비자발급 기피로 미국행이 어

렵게 되고 있어, IT인력의 국내도입이 한층 용이해졌음.

4. 한·인도 경제협력의 전망 및 정책 시사점

가 . IT 협력의 필요성 및 전략

□ 아직까지 양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 및 투자규모가 매우 적으며 상호 협력

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인도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중

장기적으로 인도는 우리에게 있어 중국만큼이나 중요한 경제교류 대상국가가

될 것이 분명함.

□ 따라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를 비롯한 유망산

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진출전략을 세운다면, 인도는 21세기 우리경제 발전

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

- 인도는 미국, 유럽 제품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좋은 한국산 전

기·전자제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인도로의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 수

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특히 인도는 하드웨어 산업이 매우 취약한 것과 동시에 하드웨어 완제품 및

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여 현지 합작생산 , 기술도입을 매우

선호 , 합작기업설립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나아가 한국산 하드웨어와 인도 소프트웨어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이룩한 시너

지효과를 십분 활용하여 제3국 수출 등으로 사업을 확대 , 양국 IT 산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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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제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경제발전의 핵심이자 전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IT 산업의 궁극적인 리

더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영스타일의 창조가 필수적이

며, 이를 인도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실현시킬 것을 제안함.

- 특히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인도 IT 업체

와 협력하여 세계 표준의 채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 한·인도 정보기술 (IT)협력 강화를 위한 Business Partnersh ip 구축

□ 최근 인도의 IT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탕

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에서도 IT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인도간의 IT분야의 인력교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

으므로 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 세계시장으로

의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인도의 소프트웨어 관련업계 및 단체는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현상을 경험한 이후, 2001년에는 유럽 정보기술업계와 인도-유럽 Business

Partnership '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럽 및 일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활로

를 모색하고 있음.

- 인도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소프트웨어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발기금 조성, 세금우대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8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인도인 소프트웨어 인력 수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들의 70%가 인도인 엔지니어의 기술

수준이 우리와 같거나 높고, 생산성 역시 한국인보다 높아 업무성과에 만족한

다고 답변함.

□ 한국 정부도 한·인도 IT 협력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인도의 IT 산업계와 파

트너쉽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지역전문가 육성, 산업연수생 제도의 활성화

등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나라 기업의 현지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인

도 IT 산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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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 등 인도와 협력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선례를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임.

- 지난 2000년 3월 클린턴 미대통령은 인도 방문시 대규모 경제협력단을 동행,

인도 IT 산업을 중심으로 미-인 경제협력 강화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음.

IBM, Oracle, Intel 등이 이미 인도에 지사를 둔데 이어 Microsoft사도 미국

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에 소프트웨어센터를

개설중임. 또한 Motorola사와 Hughes Netw ork System s사가 인도 통신기업

과 합작으로, 무선광역통화 및 소규모 안테나를 제공키로 하는 등 미국 기

업의 진출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00년 8월 모리 총리의 인도방문에서 일-인도간 IT 분야의 교류확

대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IT외교를 전개하였음.

양국간 IT 산업 교류협력 사업으로 ▲IT Summit 개최(10월 동경개최), ▲경

제사절단 인도 방문(10월말∼11월초), ▲JETRO 투자환경시찰단 파견(2001년

1월), ▲인도 IT기술자의 일본 연수(3년간 1,000명), ▲인도 IT기술자에 복수

비자 발급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3개월→3년) 등에 합의하였음.

인도와 IT 국가기술자격증을 상호 인정키로 함으로써 자국에서 취득한 IT

자격증만으로도 상대방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 하드웨어 관련 유망 협력 분야

1) 정보통신

□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경제발전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통신, 전력, 철

도, 항만, 공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인

프라 주식기금 100억 루피를 조성하는 등, 2002-2007년간 매년 300억불 규모

의 투자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임.

- 이를 통해 현재 100명당 4.2명 수준인 통신밀도(Tele-density)를 2005년까지

100명당 7명으로, 2010년까지 100명당 15명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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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밀도의 증가를 위해서는 2005년까지 370억불, 2010년까지 670억불의 신규

투자 필요함.

□ 지금까지 인도 정부는 보안상의 문제를 내세워 통신업종 외국인투자한도를

49%로 묶어두고 우선주를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배당금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

는 것을 막아왔으나, 최근 인도 통신부 및 관련부처 장관 회의에서 인도 통신

산업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음.

- 인도정부가 현재 총 지분의 49%로 제한되고 있는 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한

도를 74%까지 대폭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번 조치가 가시화되면 인

도의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 2001년 인도의 외국인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종은 가장 많아

총 20억6천만달러의 투자프로젝트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무선전화기

□ 한국은 지난 1999년 3월의 「Cyber Korea 21」계획을 통해 국가 기간 전산

망 구축을 완료하고 CDMA 이동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우

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이동통신 분야에 한국 기업 진출 여건이 매우 좋음.

인도 공기업인 BSNL(Bahart Sanchar Nigam Ltd)은 2000년 7월에 처음으로

CDMA장비 공급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LG는 22개 도시의 전

화연결에 사용될 68,000라인 용량의 장비 전량에 대한 주문을 수주하였음.

BSNL은 또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권에 대한 대법

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50만회선 용량의 CDMA 통신기반 설비

(약 8천만 달러)를 주문, 한국의 LG와 현대가 공급자로 선정된바 있음.

BSNL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회계연도 내에 총 1,240,000회선에 이르는

CDMA 장비 주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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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전화기는 최근 인도에서 시장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제품으로, 연

간 증가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제품은

고급품을 중심으로 단일품목으로 연간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되었음.

- 금년 3월말 현재 인도의 핸드폰 사용자(가입자기준)는 총 643만 명으로, 지난

해 대비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05년까지 3,500만

~ 5,000만 명이 가입할 전망임. 특히, 2002년 3월 1개월간 핸드폰 가입자는 총

38명에 이르러 1개월 가입자수로는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아직은 시장이 초

기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성장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인구 100명당 핸드폰 가입자수가 중국의 경우 11.2명에 이르고 있

는 반면, 인도의 경우는 아직 0.6명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가

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3) 컴퓨터 저장장치

□ 2002년 우리의 대인도 컴퓨터(MTI 813류 기준) 수출은 전년대비 123% 급증한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02년 1월 ∼ 2월중에도 1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저장장치는 플로피 드라이브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타 제품의 관세율이 50~60%에 이르는 반면 이 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수출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금년도 예산안 관련 인도의 수입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보기

술 관련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기

존의 25%에서 15%로 축소한데다, 전자 부품류의 수입관세도 5%로 인하해 이

들 품목에 대한 수입환경이 한층 개선됨에 따라 하드웨어 분야의 수입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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